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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on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fell victim to violence. Methods: A survey was conducted on 4th, 5th, and 6th graders from 2 
elementary schools and 1st, 2nd, and 3rd year students from 3 middle schools (n=2,391).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AMOS. Results: The mean scores of mental health and self-concept in the subjects 
were 4.5 and 184.9 respectively. The rate of poor mental health in students who had fallen victim to violence was 
more than twice as high as that in students who had never experienced it. The self-concept of students who experi-
enced violence had a tendency to decline. Violence experience and self-concept accounted for 47.7% (43.0% 
for boys and 53.4% for girls) of the changes in mental health. The indirect mediating effects of self-concept were 
significant.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the following is suggested. Schools should offer a self-concept 
improvement program for students with a distorted self-concept caused by falling victim to violence. It could help 
such adolescents have a positive self image and improve their mental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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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폭력은 정신건강에 손상을 주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으로 아

동이나 청소년은 심각한 폭력에 노출될 경우 성장발달이 왜곡

되거나 지연될 수 있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정신심리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Brunstein Klomek. Sou-

rander, & Gould, 2010).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개인

이 자신의 능력을 자각하고 삶에서 일어나는 보통의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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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응하며 생산적으로 일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녕상태를 의미한다(Moon, 2008). 그러나 아동 ․
청소년기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에 노출되면 그 시기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심

한 경우 정신건강문제도 야기할 수 있어 폭력피해는 보다 심각

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Nam & Han, 2007). Choi (201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아동기의 폭력 피해경험이 직

접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실

제로 최근 일어난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은 그러한 연구의 실

증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Kwon (2011)의 연구에 의

하면, 학교폭력의 피해를 똑같이 경험한 청소년일지라도 청

소년의 사회적, 정서적 문제 양상은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

고 있었다. 이에 대해 Kaspar (2013)는 폭력이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은 개인의 여러 내 ․ 외적 자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데 주로 문화적 특성이나 가정환경, 친구집단, 지지 등이 주요 

매개변수로 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개인의 내적 또는 

외적자원이 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폭력에 노출되었

어도 보호요인들을 통해 아동 ․ 청소년들의 적응 유연성을 향

상시킨다면 폭력 피해의 부정적인 결과들이 완충 또는 상쇄시

킬 수 있다(Nam & Han, 2007)는 것이다.

자아개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 및 평가와 관련된 생각

으로서 정신건강과 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De 

Man & Gutierrez, 2002).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적 자원에 대한 활용 능력과 환경에 대한 적

응력이 뛰어나며, 자기 표현 및 사회적 기술 그리고 인간관계

에서도 긍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반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 생각은 자기 부정이나 자기 비난이 깊어지게 되고 인지적 

몰락의 단계를 경험할 수도 있다(Baumeister, 1991). 이처럼 

자아개념은 긍정적 정신건강의 원인변수이면서, 여타의 사건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결과변수가 되기도 한다. Houbre, Tar-

quinio와 Lanfranchi (2010)는 가정과 학교에서 자주 발생

하고 있는 폭력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 형성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에서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현저

히 악화되었다고 보고하여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즉 자

아개념은 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 사이에 존재하는 매개체

로서 폭력 피해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여 온전한 정신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거나, 폭력 피해

경험으로 손상되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폭력 발생을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사회적 

맥락에서 그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아개

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는 것은 아동 ․ 청소년에 대한 폭력

이 주요 쟁점화되는 요즘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학교폭력의 실태 및 경향(Foundation for 

Prevention Youth Violence, 2011),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Kim, Jang, & Min, 2011), 학교폭

력 피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의 어려움(Shin, Kwon, Shin, 

& Cho, 2000), 학교폭력 피해의 위험요인(Chung & Chun, 

2012), 가정폭력과 정신건강의 관계(Choi & Kim, 2011) 등

으로 폭력 피해 실태나 원인, 경험자들의 부적응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폭력의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하고 회복하기 위한 주요 중재방법으로서 자아개념의 역할에 

대한 모색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폭력에 

노출된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자아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여 폭력경험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는 정신건강 

을 보호하기 위한 간호중재 전략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려

고 한다.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폭력은 어느 한 곳에서만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환경의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하나의 폭력경험이 다른 폭력행동과 연관되어 있기

도 한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노출경험이 학교폭력의 가해

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 등이다(Lee, 2012).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폭력의 잠재적 가능 주체들(부모, 학교선생님, 학원

선생님, 동급 또는 선 ․ 후배 학생)을 모두 포함하여 이들에 의

한 폭력이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 영향

력을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는 자아개념의 매개효과에 대

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폭력 피해 경험을 한 아동 ․ 청소년의 정

신건강에 자아개념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며 구

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의 실태와 이의 관련요인으로 폭

력경험 유 ․ 무 및 자아개념의 정도를 파악한다.

폭력 피해를 경험한 아동 ․ 청소년의 부정적 정신건강을 

설명하기 위하여 폭력 피해 경험을 외생변수로 하고, 자

아개념을 매개변수로 하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자아개

념의 매개역할을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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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폭력 피해 경험 아동 ․ 청소년의 부정적 정신건강

에 대한 자아개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11년 9월 G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GIRB- 

G2011-0016)의 승인을 받은 아동 ․ 청소년 자아개념 연구의 

다년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대상자는 전국 대도시에

서 접근이 용이한 2개 초등학교 4, 5, 6학년과 3개 중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본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총 2,407명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유효크기

를 Polit과 Sherman (1990)이 제시한 간호학 연구에서 이용

된 개념들의 평균 상관관계(.20)보다 낮은 .10으로 할 때 

1,297명을 상회하는 충분한 표본수이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10문항, 자

아개념 80문항, 정신건강 19문항의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

문지이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학생의 

연령, 성별, 경제상태, 부모와의 동거여부를 묻는 문항과 정신

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리라 생각되는 과체중을 포함한 비만

과 정상체중 등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폭력 피해 경험 

본 연구에서 폭력 피해 경험은 부모, 선생님(학교, 학원), 친

구로 폭력의 주체를 구분하였다. Olweus (1994)는 ‘bullying'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

는 것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때의 부정적인 행동이란 폭행, 구

타, 위협, 못살게 굴고 놀리는 것, 따돌리는 것 모두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의 행동을 말한다. 이후에 Olweus (1994)는 

bullying을 공격적인 행동이나 고의적인 괴롭힘이며, 반복적

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힘의 불균형에 의해 특징지어

지는 대인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정의를 보완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신체적, 언

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학원선생님

으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친

구로부터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를 

질문하고 ‘예’라고 응답한 사람을 피해자로 구분하였다.

3) 자아개념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아개념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다년도 

연구사업으로 2011년에 개발한 도구(Sung, 2012)이다. 이 

도구는 아동 ․ 청소년의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총 

80문항의 도구로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학업적 자아개념 

의 4개의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도구의 신뢰도인 

Cronbach's ⍺=.97이었고 하부영역별 신뢰도는 .90~.95이

다. 모든 문항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되어있으며, 각 문항별로 3개의 문장을 주고 자신에

게 가장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도록 되어있다. 응답은 1점에서 

3점으로 채점되며 총점의 범주는 80~240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개념이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4) 정신건강

본 연구에서는 Shin (2001)의 한국 일반정신건강척도

(KGHQ: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 

2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집단의 정신건강 수준을 측

정하기 위한 것으로 불안요인 5문항, 우울요인 5문항, 사회부

적응 9문항, 외출빈도 1문항 등 모두 20문항으로 구성된 4점 

척도이다. 이 척도는 응답자의 나쁜 건강상태의 원인이 되는 

심리사회적 경험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정신질환의 가능성

을 추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도구이다(Shin, 2001). 본 연구에

서의 채점방식은 ‘GHQ scoring'을 사용하였다.’GHQ scor-

ing'은 정신질환 위험군의 선별이나 정신건강수준의 측정을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으로 응답항목에 대한 배점

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는 0점,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

는 1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건강이 나쁜 것을 의미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가 응답에 혼돈을 경험한 외

출빈도 1문항을 제외하고 총 19문항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측

정도구의 Cronbach's ⍺값은 개발 당시와 마찬가지로 본 연

구에서도 .88~.8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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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ntal Health and Self-concept by General Characteristics (N=2,39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ntal health

t or F (p)
Self concept

t or F (p)
M±SD M±SD

Gender Female
Male

1,242 (51.9)
1,149 (48.1)

4.7±4.25
4.3±3.73

2.206
(.027)

184.5±25.85
185.3±27.29

-.765
.444)

Grade† Elementary 4a

Elementary 5b

Elementary 6c

Middle 1d

Middle 2e

Middle 3f

 348 (14.6)
 424 (17.8)
 397 (16.6)
 410 (17.2)
 387 (16.2)
 420 (17.6)

3.0±3.46c

3.4±3.54c

3.6±3.47c

4.6±3.89b

6.4±4.37a

6.0±4.01a

53.736
(＜.001)

196.9±28.18a

193.0±27.00a

191.5±22.94a

180.9±23.41b

172.8±25.01c

175.5±23.34bc

62.747
＜.001)

Economic 
status†

Lowa

Middleb

Highc

173 (7.3)
1,717 (72.8)
 468 (19.8)

6.8±4.18a

4.5±4.02b

3.6±3.55c

41.885
(＜.001)

168.7±24.61c

183.8±25.61b

195.6±26.85a

76.222
(＜.001)

Obesity† Normal
Over Weight

1,371 (80.6)
 331 (19.4)

4.9±4.07
5.6±4.06

-2.589
(.010)

182.7±25.76
175.7±24.54

4.436
(＜.001)

Living with 
both parents

No
Yes

 314 (13.1)
2,077 (86.9)

6.1±4.45
4.3±3.88

6.979
(＜.001)

174.6±25.06
186.5±26.43

-7.475
(＜.001)

a＞b＞c: Scheffé test.
†

No-response excluded.

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1년 10월 1일부터 2012년 2월 

20일의 기간 동안에 연구자가 전국 대도시에 소재한 초등학

교 2개교와 중학교 3개교를 대상으로 먼저 교장선생님께 연

구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자는 직접 

전체 대상 학생들에게 연구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한 

뒤 보건교사와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각 교실에서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그리고 연구참여에 서면으로 동의한 학생

들에게만 자료수집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이 직접 읽고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설문지는 모두 2,407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무응

답 문항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391 (93.3%)부가 본 연구의 자료로 사용되었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과 AMOS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폭력주체별 폭력 피해

경험 유무, 자아개념, 정신건강은 빈도,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폭력 피해경험에 따

른 자아개념, 정신건강의 정도는 독립 t test, ANOVA를 

이용하였고, 사후 다중비교는 Scheffé Test를 통하여 집

단간 평균 차이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경로모델의 적합도 검증은 AMO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및 정신건강과 자아개념

본 연구대상자는 전국 대도시에 소재한 5개 초 ․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 2,391명으로 남학생이 48.1%, 여학생이 

51.9%였다. 연구대상자의 학년은 초등학교 4학년 14.6%, 5

학년 17.8%, 6학년 16.6%, 중학교 1학년 17.2%, 2학년 16.2 

%, 3학년 17.6%로 가정경제수준이 ‘중’이라고 응답한 대상

자가 72.8%로 가장 많았고, ‘상’ 19.8%, ‘하’ 7.3%로 나타났

다. 86.9%의 대상자가 양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으나 13.1%

는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거나 한쪽 부모와 같이 살고 있었

다. 연구대상자의 비만도는 과체중 이상이 19.4%, 정상 체중

이 80.6%였다(Table 1). 

본 연구대상자의 정신건강은 평균 4.5점으로 정상범주에 

있었으며 이들의 정신건강은 남학생이 평균 4.3점으로 여학

생보다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이 3.0점으로 

정신건강이 가장 좋았고, 학년이 상승할수록 정신건강 수준

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1학년에 비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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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2,3학년은 정신건강 하락 수준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제적 상태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은 ‘상’이 3.6점으로 ‘중’ 

4.5점과 ‘하’ 6.8점에 비해 정신건강 수준이 좋았다. 정상체중 

학생이 과체중 학생보다 좋은 정신건강 점수를 보였고, 양쪽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정신건강 수준이 4.3점으로 한쪽 부

모 또는 부모와 살지 않는 학생보다 유의미하게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평균 184.9점이었다. 자아개념은 초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년이 상승할수록 유의

미하게 낮아지는 것을 보였다. 경제적 상태는 ‘상’이 195.6으

로 ‘중’ 183.8, ‘하’ 168.7보다 유의미하게 자아개념이 높았다. 

체중에 따른 자아개념은 정상체중 학생이 과체중 학생에 비해 

높았고, 양쪽 부모와 동거하는 학생의 자아개념점수가 186.5

로 비동거학생의 174.6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2. 폭력피해경험에 따른 특성 비교

폭력피해는 친구폭력은 32.8%, 선생님 폭력은 9.2%, 학원

선생님 폭력은 6.9%, 부모 폭력은 6.4%가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성별로 분석하였을 때, 폭력 주체의 종류

에 관계없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2배 정도 더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폭력은 남학생의 경우 경험했

다고 응답한 비율이 42.3%로 여학생 24.1%에 비해 높게 나타

났다. 폭력피해경험을 학년에 따라 구분하였을 때, 친구폭력

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 ‘초 6’이 38.3%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다시 학년의 상승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반면 선생님 폭력, 학원선생님 폭력은 ‘중 2’가 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님 폭력은, ‘중 3’이 9.5%로 가장 높

게 나타났다. 경제상태, 체중은 친구폭력에서만 유의한 영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상태가 ‘하’라고 응답한 학생이 

46.2%, 과체중이 40.2%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

의 동거 유무는 부모님 폭력에서만 유의미하였는데, 동거하

지 않는다고 한 경우가 9.6%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경험에 따른 아동 ․ 청소년의 자아개념은 친구로부터 폭

력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대상자들은 177.7로 비경험자의 

188.4보다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선생님, 학원선생님, 

부모로부터의 폭력 경험 순으로 자아개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을 경험한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정도는 부

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였을 때 8.1로 가장 나쁘게 나타났으

며, 학원선생님, 학교선생님, 친구 순으로 폭력을 경험할수록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았다. 

폭력경험에 따른 KGHQ-20의 비율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12점을 기준으로 정상군과 비정상군을 구분한다면 폭력경험

자의 비정상비율이 7.8%로 폭력 비경험자의 비정상비율인 3.0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검증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정신건강 경로모형에 대

한 경로도해, 각각의 경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표준화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는 Table 4와 Figure 1

과 같다. 본 연구의 정신건강 경로모형의 전반적인 부합도는 

전체 대상자는 x2=4.084 (x2/df=2.042, p=.130), GFI=.999, 

남학생은 x2=2.386 (x2/df=1.193, p=.303), GFI=.999 여학

생은 x2=.065 (x2/dF=0.065, p=.799), GFI=1.000으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구대상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모형에서 

아동 ․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친구로부터의 폭력(Y11=-.147),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Y12= 

-.044), 학원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Y13=-.048), 부모로부터

의 폭력(Y14=-.107)이 모두 유의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자

아개념이 설명되는 정도는 5.6%였다. 정신건강에서도 친구

로부터의 폭력, 부모로부터의 폭력, 자아개념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친구로부터의 폭

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Y21=.077), 간접

효과(.094)및 총 효과(.171)는 모두 유의하였고, 부모로부터

의 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111), 간접

효과(.069) 및 총 효과(.180)도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아개

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β=-.642)역시 유의하였으

며, 이들 모든 변수가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정도는 47.7%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에 대하여 친구로부터

의 폭력 피해경험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경험이 자아개념

을 통한 간접효과가 각각 .094 및 .069로 유의하게 나타남으

로써 자아개념이 매개효과가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에 대하

여 친구로부터의 폭력과 부모로부터의 폭력이 미치는 직접효

과 역시 유의하므로 본 연구결과는 자아개념이 부분 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Figure 1-A).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모형에서, 자아개념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친구로부터의 폭력(Y11=-.177),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Y12=-.067), 부모로부터의 폭력(Y13= 

-.081)이 유의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자아개념이 설명되는 

정도는 5.6%였다. 정신건강에서도 친구로부터의 폭력, 부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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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ntal Health according to Violence Experience

Variables Korean general health questionnaire-20
Total x2 (p)

Normal (≤12)  Abnormal (＞13)

No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experience

1,409 (97.0)
 884 (92.2)

 43 (3.0)
 84 (7.8)

1,452 (100.0)
 644 (100.0)

226.404 (＜.001)

Total 2,253 (94.7) 127 (5.3) 2,380 (100.0)

Table 4.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s in Mental Health Path Model

Dependent variables Independent variables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SMC

Total Mental Health Self concept
Friend violence
School teacher violence
PI teacher violence
Parents violence

-.642 (.010)
.171 (.010)
.029 (.044)
.031 (.015)
.180 (.010)

-.642 (.010)
.077 (.010)

-
-

.111 (.010)

-
.094 (.010)
.029 (.044)
.031 (.015)
.069 (.010)

.477

Self Concept Friend violence
School teacher violence
PI teacher violence
Parents violence

-.147 (.010)
-.044 (.044)
-.048 (.015)
-.107 (.010)

-.147 (.010)
.044 (.044)
-.048 (.015)
-.107 (.010)

-
-
-
-

.056

Boys Mental Health Self concept
Friend violence
School teacher violence
PI teacher violence
Parents violence

-.607 (.010)
.178 (.010)
.041 (.037)
.061 (.022)
.138 (.010)

-.607 (.010)
.071 (.010)

-
.061 (.022)
.089 (.010)

-
.107 (.010)
.041 (.037)

-
.049 (.014)

.430

Self Concept Friend violence
School teacher violence
PI teacher violence
Parents violence

-.177 (.010)
-.067 (.037)

-
-.081 (.014)

-.177 (.010)
-.067 (.037)

-
-.081 (.014)

.056

Girls Mental Health Self concept
Friend violence
School teacher violence
PI teacher violence
Parents violence

-.670 (.010)
.196 (.010)

-
.051 (.010)
.217 (.010)

-.670 (.010)
.103 (.010)

-
-

.117 (.010)

-
.093 (.010)

-
.051 (.010)
.101 (.010)

.534

Self Concept Friend violence
School teacher violence
PI teacher violence
Parents violence

-.139 (.010)
-

-.079 (.010)
-.151 (.010)

-.139 (.010)
-

-.079 (.010)
-.151 (.010)

-
-
-
-

.066

PI=private institute.

부터의 폭력, 학원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 자아개념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친구로부터

의 폭력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Y21=.071), 간접효과

(.107) 및 총 효과(.178)모두 유의하였고, 부모로부터의 폭력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049), 간접효과(.089) 및 총 

효과(.138) 역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아개념이 정신건강

에 미치는 직접효과(β=-.607)역시 유의하였으며, 이들 모든 

변수가 정신건강을 설명하는 정도는 43%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결과 정신건강에 대하여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경험

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경험이 자아개념을 통한 간접효과

가 각각 .107 및 .089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자아개념이 매

개효과가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에 대하여 친구로부터의 폭

력 피해경험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경험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므로 본 연구결과는 자아개념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Figure 1-B).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모형에서는 자아개념에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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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영향을 준 예측변수는 친구로부터의 폭력(Y11=-.139), 

학원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Y12=-.079), 부모로부터의 폭력

(Y13=-.151)이 유의했으며, 이들 변수에 의해 자아개념이 설

명되는 정도는 6.6%였다. 정신건강에서도 친구로부터의 폭

력, 부모로부터의 폭력, 자아개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친구로부터의 폭력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Y21=.103), 간접효과(.093)및 총 효

과(.196)모두 유의하였고,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이 정신건강

에 미치는 직접효과(.117), 간접효과(.101) 및 총 효과(.217) 

역시 유의하였다. 다음으로 자아개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직접효과(β=-.67)역시 유의하였으며, 이들 모든 변수가 정신

건강을 설명하는 정도는 53.4%로 나타났다. 결국 본 연구결

과 정신건강에 대하여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경험과 부모로

부터의 폭력 피해경험이 자아개념을 통한 간접효과가 각각 

.093 및 .101로 유의하게 나타남으로써 자아개념이 매개효과

가 있으며, 또한 정신건강에 대하여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과 부모로부터의 폭력 피해경험의 직접효과 역시 유의하

므로 본 연구결과는 자아개념이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Figure 1-C).

논 의

폭력은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며 

극단적으로 자살을 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학교 폭력 

피해 경험 학생들의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을 이해하는데 있어 

폭력을 시행한 주체의 종류에 따른 정신건강의 영향정도와 상

대적으로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했던 보호요인, 특히 자아개

념의 매개역할을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 피해 경험을 학교의 친구라는 제한된 

공간과 주체로 한정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가정과 학원, 부

모, 선생님(학교와 학원)으로 공간과 주체를 확대하여 조사한 

결과, 친구폭력은 성별이 남자일수록, 학년은 ‘초 6’일수록, 

경제수준이 ‘하’이고, 비만여부가 ‘과체중’일 때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생님 폭력은 성별이 남자일수록, 학

년이 ‘중 2’일수록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선

생님 폭력은 성별이 남자일수록, 학년이 ‘중 2’일수록 피해경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폭력은 성별이 남자일수록, 

학년이 높아질수록, 부모동거여부가 ‘비동거’일수록 피해경

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남자학생의 폭력 

피해경험률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 피해를 더 빈번

히 경험한다는 연구(Bhang et al., 2012; Chung & Chun, 

2012)와 일치하여 폭력주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남학생이 여

학생의 두 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연령에 있어서는 어릴

수록 학교폭력 피해가 증가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피해정

도가 낮아진다고 하였던 연구(Bhang et al., 2012; Chung & 

Chun, 2012; Wynne & Joo, 2011)와는 불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친구 폭력 피해경험은 학년이 어릴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그 외 선생님(학교, 학원)과 부모의 폭력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서의 친구들의 

폭력은 신체적 허약이나 자기방어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친구들과의 갈등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선생

님(학교, 학원), 가정에서의 폭력 피해경험은 아동들이 연령

이 상승함에 따라 사춘기 등을 경험하면서 반항적이고 거부적

인 태도, 뚜렷한 자기주장으로 연장자와 갈등을 빚고 폭력으

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추정하게 한다. 전체적으로 친구폭

력 경험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 등(2011)

이 학교폭력 ‧ 성폭력 Free-Zone 사업을 수행한 2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6.2%가 지난 1

년간 학교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였다. 학교폭력 경험은 학교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도 학교폭력 피해의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

다. Lee와 Yim (2008)은 임대주택 거주는 아동의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Chung과 

Chun (2012)은 빈곤청소년이 비빈곤 청소년보다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

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경제상태가 ‘하’인 집단이 학교에서의 

친구폭력경험이 ‘중’과 ‘상’보다 유의하게 많아서 선행연구와 

일치하였다. Davidson과 Demaray (2007)는 학교폭력은 그

들을 도울 수 있는 가족의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한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가정에서의 학생에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이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와 우울증 경험률이 더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지지자원도 부족하면서 폭력의 피해경

험이 많이 발생하는 빈곤층에 대한 학교기관이나 지역사회의 

보호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양쪽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서 가정폭력의 피해

경험이 많이 발생하였고, 과체중 학생들에 대한 친구 폭력의 

피해가 유의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Yun (2011)은 편부

가정에서의 청소년들이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에 문제점을 가

지며 애정이 약하고 감독을 덜 받으며 학대적인 체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와의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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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A. Path diagram explaining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cept of tota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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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C. Path diagram explaining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cept of gi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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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B. Path diagram explaining mediating effects of self concept of bo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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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미 ․ 이한주

또한 Choi, Lee와 Ko (2013)의 초등학교 고학년 비만아동의 

체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몸매’와 ‘살’에 

대해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었으며, 놀림에 맞서 친구들과 싸

우기도 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생각한다고 한 연구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과체중인 경우에 친구들과의 사

이에서 ‘못살게 굴고 놀리는 것’, ‘따돌리는 것’ 등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더 경험한 것으로 보여진다. 

폭력경험은 폭력주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자아개념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hin (2001)이 개발한 

정신건강측정도구는 외출빈도 1문항을 포함하여 20점 만점

에 13점 이상을 cut off 포인트로 비정상과 정상을 구분하였

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출빈도 문항이 응답자들의 혼란을 초

래하여 정확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에 이를 제외한 19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여 12점을 cut off 포인트로 설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 폭력을 경험한 학생집단이 비경험 학생집단보다 비정

상적 정신건강상태의 비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자아개

념은 폭력 비경험학생들이 경험학생들에 비해 높은 자아개념

을 보였다. 그러나 정신건강과 자아개념 모두 폭력의 주체가 

부모였을 때, 다른 폭력에 비해 그 영향력이 상당히 커짐을 보

였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폭력이 부정적 정신건강(Baek & 

Son, 2004), 우울과 불안 등(Hwang & Seong, 2006)의 심

각한 문제를 초래한다고 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Shin과 

Lee (2012)는 가정폭력은 학교폭력과 우울 ․ 불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자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므로 가

정 폭력의 심각성과 그 중재의 필요성에 대해 시급한 관심이 

필요해짐을 알 수 있었다. 

Lee와 Son (2011)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여성일수록 

정신건강에 부정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폭

력의 경험을 단지 학교 폭력만이 아니라 부모님과 학원으로까

지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로모형을 전체 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시 여

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여 폭력의 행위자에 따라 학생들의 정

신건강에 달리 영향을 주는 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경로모형에서는 폭력의 

행위자(친구, 부모, 학교선생님, 학원선생님)가 모두 자아개

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건강에 대해 친구

와 부모의 폭력은 자아개념이 부분매개의 역할을 하였고, 학

교와 학원선생님의 폭력은 자아개념이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들이 경험한 폭력의 빈도는 

친구를 제외하였을 때, 부모 폭력의 빈도가 다른 주체들에 비

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빈도가 가장 높은 친구폭력과 

함께, 자아개념에도 정신건강에도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Choi와 Kim (2011)은 한국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에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폭력경험이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아개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 하여 본 연구와 일치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Choi와 

Kim (2011)에서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혼용되어 사용되

었기에 본 연구와 수평비교를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의 영향이 아동 ․ 청소년들의 

정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은 일치하였다. 부모는 자녀

들이 탄력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지

체계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보호요인이다.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인 부모는 자녀의 인

생초기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지

지 제공자이다(Lee & Son, 2011). 그러므로 학교 폭력 외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받는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폭력에 대

해서도 아동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나 학교기관 

자체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기존에 폭력

과 관련하여 학계나 사회의 관심이 주로 학교폭력으로만 국한

되었지만, 본 연구의 가정에서의 부모 폭력으로 인한 아동 ․
청소년의 자아개념 손상, 정신건강 저하라는 악결과를 본다

면, 매체 등을 통해 나타난 학교 폭력 외에 가정에서의 폭력에 

우리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로모형에서는 친구와 부모의 폭력

은 자아개념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였으나, 학원선생님의 폭

력은 자아개념의 매개효과가 없이 정신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

쳤고, 학교선생님의 폭력은 자아개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

였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경로모형에서는 남학생의 경우

와 달리 학교 선생님의 폭력은 자아개념과 정신건강 모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학원선생님의 폭력에서 자아개

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학원선생님과 학교선

생님의 폭력이 자아개념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여학생의 경우 학교선생님은 친구를 제외하고 

가장 폭력의 빈도가 높음에도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아무 영

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남학생은 여학생과 달리 학교선생님

의 폭력이 자아개념의 완전매개 효과를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

을 미치고 있었다. 반면 학원선생님은 여학생의 경우 자아개

념의 완전매개역할을 통해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지만 남학생은 자아개념의 매개효과 없이 정신건강에 직

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별에 따른 폭력 

주체의 영향력이 달리 나타남은 그 특성과 배경, 관련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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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심층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지만, 장소와 신분의 구

분 없이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 이외에 가장 많이 대면하는 교

사가 청소년들의 탄력성 개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Wemer와 Smith 

(1992)는 아동들에게는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한사람 이상

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인이 필수적인 방어요인으로 존재하

였으며, 이때 교사는 가장 긍정적인 역할모델이면서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가족이 아동들에게 최적의 지지적

인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없는 경우, 지역사회 내에 교사나 상

담가 등과 같은 지지적인 성인의 존재는 아동들의 탄력성 발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Wemer & Smith, 1992). 특히 현재

의 아동 ․ 청소년이 과열화된 입시경쟁으로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는 학원에서 가해질 수 있

는 폭력에 대해서 도외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

서 학원 선생님으로부터의 폭력이 남, 여를 불문하고 자아개

념의 부분매개나 매개역할 없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을 볼 때, 이제는 가정과 학교, 학원 세 축이 긴 한 협력관계

를 갖고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보호에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자아개념이 폭력 피해경험과 정신건강의 관계에

서 매개역할을 하는 지의 검증을 통해 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직접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로부터의 유해한 영향을 낮

추거나 변화시키기 위한 효율적 간호전략으로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로부터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아동 ․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은 정신건강수준

과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었으며, 자아개념은 폭력피해경험으

로 인한 정신건강수준의 변화에 부분매개, 완전매개 등의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피해경험학생 집단에서 비

경험학생 집단에 비해 2배 이상의 정신건강수준 악화 비율을 

보였고, 자아개념이 저하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폭력피해경

험, 자아개념은 정신건강 수준 변화의 47.7%(남학생 43.0%, 

여학생 53.4%)를 설명하였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부모나 믿

을 수 있는 성인(학교 교사와 학원교사)이 보호요인으로 작용

하지 못하고 또 하나의 폭력의 주체가 될 경우 친구로부터의 

폭력에 비해 그 영향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결과로 사회 전반적으로 폭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주

는 가정폭력을 줄이고, 청소년이 폭력피해경험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통해 정상적 정신건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즉 폭력의 피해경험으로 왜곡된 자아개념을 갖게 된 학생들을 

위한 자아개념향상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돕

고, 가정,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동, 청소년의 심리적 보호역

할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확립하여 폭력 피해로 인

하여 자라나는 아동 ․ 청소년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추후 진행될 후속연

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 ․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을 한 경우만 본 것이 아니라 아동, 청소년에게 가해질 수 

있는 잠재적 폭력의 종류와 영향을 포괄적으로 모두 파악하려

고 시도하였기에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폭력 피해

경험은 다중응답으로 한 대상자가 네 종류의 폭력을 별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 경험할 수 있으므로 그 영향도 가

중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에 추후 폭력피해경험들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는 

연구가 시행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폭력의 피해경험 유 ․ 무
만을 파악하고, 폭력의 빈도 등을 파악하지 못함으로서 정신

건강에 대한 영향효과의 크기를 제한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

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작용한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폭

력의 빈도와 세기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폭력의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의 영향을 파악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폭력의 주체에 따라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미

치는 영향, 크기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한 

반복연구로 폭력의 영향이 여학생과 남학생에 왜 다르게 나타

나는지, 성별이 친구, 학교선생님, 학원선생님, 부모라는 폭

력 주체와 상호작용을 통해 자아개념과 정신건강에 대한 영향

력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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